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GBC library, Garo
cultural
museum library 
방문 인터뷰

2
활동보고서 준비

3
활동보고서 준비
지오밧살롬 호스
텔 방문
Ymca picnic준비

4
슴산강 나무심기
Biplop 과 미팅

5
Easter day
Ymca picnic준비

6
Ymca picnic
지오밧살롬 호스텔

7
Youth meeting
정기회의

8
한국음식 나눔

9
Daharpara school
Ics 배웅

10
ST.Candida Hostel 
정기회의

11
Youth club 
Movie day

12
Youth club (korean)

13
Daharpara school

14
새해축제

15
힌두, 이슬람 커뮤
니티 방문

16
Daharpara school
세월호 추모행사

17

Edilpur ymca방문
Youth 들과의 만남

18

Edilpur ymca
350ppm 브리핑
K-pop 공연

19

Edilpur ymca

20
Daharpara school
Youth 편지전달

21
정기회의

22
벵골어 공부

23
Daharpara school
Library 준비
(Youth room청소
책 분류) 

24
Youth club(music)

25
정기회의
Youth club(art)

26
Youth club
(korean)

27
Daharpara school 
Library 준비

28
정기회의

29
4월 돌이켜보기
5월 일정계획
활동보고서 준비

30
Homestay 시작!



팀원소개

BIRIS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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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PE 사진 더 보기















* Edilpur 사진 더 보기









우리
이렇게 살아요

BIRISIRI



★마니또 관계도★

Tuli Shetu Rubel

Shuvro Khushi



Tuli Shetu Rubel

Shuvro Khushi



맥스 (1살 쿠쉬 동생 ) 



스뚜띠 (1년 2개월 슈브로 동생)

롱 (2살 셰투 동생 )



슈보라뜨리팀의 러브하우스





이 달의 발로본두 브루스리!!
위 사람은 언제나 쇼모셔나이! (문제없어!)

를 외치며 팀원들에게 긍정의 활력소를 불
어 넣어주고 있으며 특히 매력적인 한국어
구사로 모든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 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강한! 힘찬! 슈보라뜨리팀의 제 5의 멤버..?







*네팔지진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둘푸르는 때 타지 않은 느낌이랄까?
비리시리 에 Y에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정말 열렬한 환대를
받아서 사실 너무 놀랐었어. 비리시리에는 ICS가 활동하고, 라온아
띠가 활동한지 3년이 되었잖아. 그에 따라 긍정적인 많은 변화
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문제들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들을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다 회의감에 빠지기도했는
데 이둘푸르는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비

리시리도 처음엔 이랬겠지 하며 첫 기수들이 부럽기도 했어. 

나는 고민이라기보다 스스로 다짐을 하게 만드는 계기를 심
어준 것 같아. 비리시리에선 보지 못한 내 모습을 Edilpur에서 보
면서 이런 내 모습도 비리시리가 있었기에 변화된 나의 모습일 수
도 있는데 나 스스로 익숙함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
었었어. 돌아오는 날 아침, 비리시리가 너무 생각나고 Y식구들, 
youth들이 너무 보고싶었었어. 그래서 지금은 남은 기간 동안 여기
사람들과 신나게 놀고 그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겠다라는 생각 밖엔 없어!^^  

나도 Edilpur에 가서
많이 놀랐어. 대자연은 물론 너무 친절한 그곳의 사람들까지

그 곳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나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거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불과 며칠이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때를 묻히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신기한 전자기기에 각종 문명들을 보여주며 지
금까지 그런 것 없이 잘 살던 사람들에게 괜히 민폐만 끼치고 온 건 아
닐까 걱정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자원활동을 하려고 온 5개월이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문명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묻은 때를 나누는 건 아닐까
고민을 했어. 

나는 Edilpur의 자연이 가장 기억
에 남아. 오토릭샤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좌우로 펼쳐졌던 파인애플
가든과 바나나 가든를 보며 마치 자연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에 들어간 느낌
이었어. 태어나서 처음 본 어마어마한 크기의 레인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리치
나무등등, 사방으로 초록 초록 밖에 없는 대자연 속에서 넋을 잃었던 것 같아. 그런
곳에 사는 youth들이 부러웠어. 그리고 Edilpur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
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전이 났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모두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곤 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심을 나눈 youth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했고, 나도 라온아띠가 처음 비리시리를
찾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어.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 진짜 합성이다. 말도 안돼) 



개인 소감

BIRISIRI



She t u _  태오



Tu l i _  혜련



Tu l i _  혜련



Shu v r o _  기용



Khush i _  현희



Khush i _  현희



Khush i _  현희















সমসযা নেই




